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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 <원로 예술활동 지원> 공연예술 분야에는 총 접수건수 22건에 대해 연극, 무
용, 음악, 공연기획 분야 총 4인의 심의위원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사
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 가능성, 향후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연극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신청 건수가 적었습니다. 경기도 내 원로 연극인들의 활동 현황
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끌어낼 기획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내 기획자 또는 프로듀서와의 연결을 통해 원로 연극인들의 활동 시너지를 낼 만한 창작 활동이 많아
졌으면 합니다. 또한, 원로 연극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희곡 개발이 필요하며, 실버 세대의 관객과 호응하는 
좀 더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품 개발 또한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음악 분야 심의를 통해서는 경기도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의가 식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나 국악 분야에서의 신청 건수가 제일 많았으며, 심의 결과에서도 원로 국악인들의 
사업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원로 국악인들의 활약이 많이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서양음악을 전공한 경기도 예술인들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원로 예술인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무용 분야의 경우, 전체 지원작 수가 단 2건에 불과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율을 보였습
니다. 또한 두 팀 모두 한국무용 단체라는 점에서 타 무용 장르에서 활동해온 원로 예술인들의 지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공모요강에 따라 신청자, 사업계획, 작품내용, 기대가치 등의 항목
으로 나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의 심사기준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업계획과 작품내용은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로 적용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 경기도에서 신작공연을 발표할 예정인 지
역 기반의 원로 예술 단체의 활동 가운데 보다 유의미한 창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후 진행되는 사업에는 더 많은 원로 무용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연 기획적 측면에서는 이 공연 작품이 한 예술가에 대한 기록과 정리의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하
였습니다. 매번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공연의 의미를 넘어 한 예술가의 기록이 지역 예술 전반의 예술적 자료
로 축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심의위원이 한평생을 예술 창작에 매진해 온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부담감으로 가급적 신중하
게 심사는 했지만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불타는 예술혼으로 창작에 전념해 온 모든 원로 예술인
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나, 예산의 한계로 지원 선정작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